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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世祖 증좌찬성 판의금부사 통훈대부 고성군수 휘 순

로 묘갈 공의 휘는 순로(順路)요, 字는 자유(子由)시며,

성은 심씨(沈氏)시니 청송인(靑松人)이다. 증조(曾祖)의

휘는 온(溫)이니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이고 시

호(諡號)는 안효공(安孝公)이시며, 조고(祖考)의 휘는 회

(澮)이니 세종비(世宗妃)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동생으로

서 의정부(議政府) 영의정이고 시호(諡號)는 공숙공(恭肅

公)이다. 부친의 휘는 린(潾)이니 통정대부(通政大夫) 병

조참의(兵曹參議)이시고 모친(母親)은 대호군(大護軍) 효

림(孝林)의 따님이시다.

공은 성품(性稟)이 관후(寬厚)하고 매사(每事)에 근검

(勤儉)하셨으며 여러 관직(官職)을 역임(歷任)하시고 법

도(法度)를 잘 지켜 추호(秋毫)의 과실(過失)도 없으셨다.

또 청렴(淸廉)하시어서 권문(權門)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소인(小人)들의 비방(誹謗)을 받아도 조금도 변색(變色)

하시지 않아 강직하다고 이름이 났다. 관직은 통훈대부

(通訓大夫) 고성군수(高城郡守) 강릉진관병마 동 첨절제

사(江陵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이르셨다. 공은 경태을해

(景泰乙亥) 단종 삼년(端宗三年 1455년)에 출생하시고 연

산(燕山)8년 1502년 정월 17일 경인에 질병으로 별세하시

니 향년 48세이시고 증직(贈職)은 숭정대부(崇政大夫) 의

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이

신바 5월 丙申日에 양주(楊州)의 東쪽 松山村 축좌미향

(丑坐未向)의 자리에 장례(葬禮)를 모셨다. 公께서는 세

종대왕(世宗大王) 제십사자수춘군(第14子壽春君) 현(玹)

의 따님과 결혼(結婚)하여 1남3녀를 두셨으니 아들의 아

름은 간(幹)이고 신유년(辛酉年)에 진사(進士)가 되고, 장

녀는 종실명선대부부정(宗室明善大夫副正) 영(濚)에게 출

가(出嫁)하고, 차녀는 幼學 김몽필(金夢弼)에게 출가했으

며, 3녀는 성종대왕(成宗大王)의 아들 영산군(寧山君) 전

(栓)에게 출가하였다.

간(幹)은 호산군(湖山君) 현(鉉)의 따님을 취(娶)하여

一男만을 두니 이름이 종원(宗元)이며, 영(濚)은 二男을

출생(出生)하였으니 장자(長子)는 인번(仁蕃)이요, 차자

는 의번(義蕃)이라고 한다.

연산(燕山)8년 임술(壬戌) 2월5일 병신(丙申)에 씀.

삼가 살피건데 공이 증직(贈職)을 받으신 것은 영산군

(寧山君)으로 여서(女壻)를 삼으셨기 때문인 듯 함.

公의 휘는 간(幹)이요, 字는 자익(字翼)이며, 성은 沈이

니 관향(貫鄕)이 靑松이다. 선대조(先代祖) 휘: 용(龍)이

고려조(高麗朝) 때 이조정랑(吏曹正郞)이시고 증직(贈職)

문하시중(門下侍中)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이셨다. 이분

이 휘 덕부(德符)를 낳으시니 공민왕(恭愍王) 때 정승(政

丞)을 하여 두 번이나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셨고, 조

선조(朝鮮朝)에 이르러 특진보국(特進輔國) 숭록대부(崇

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이 되시고 청성백

(靑城伯)에 봉(封)함을 받으셨다. 

청성백이 휘 온(溫)을 낳으시니 대광보국(大匡輔國) 숭

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이 되시

고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이 되시니 소헌왕후(昭憲王后)

의 아버지이시고 공의 고조(高祖)가 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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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공(安孝公)께서 수충보사(輸忠保社) 대광보국(大

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휘 회(澮)를 낳으시니 공의 증조(曾

祖)가 되신다. 이분이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

參議) 휘 린(潾)을 낳으시니 공의 조부(祖父)이시며 이분

이 통훈대부(通訓大夫) 고성군수(高城郡守) 증의정부(贈

議政府) 좌찬성(左贊成) 휘 순로(順路)를 낳으시니 공의

아버지이시다. 비(   )는 이씨(李氏)이니 종실수춘군(宗室

壽春君) 현(玹)의 따님이시고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손녀

이신바, 성화갑오(成化甲午) 성종오년(成宗五年 1474년) 6

월22일 丙子에 공을 낳으셨는데 공은 성품(性稟)이 곧고,

그릇이 크고 술을 즐기시고, 사치를 싫어하셨으며 유시

(幼時)부터 근학(勤學)하시고 묻기를 좋아하시고 경전(經

傳)에 힘쓰시어 명성(名聲)이 높으셨고, 신유(辛酉)년에

진사(進士)가 되시고 태학(太學)에 들어 공부하게 되시니

크게 성공(成功)할거라 기대(期待)했더니 연산(燕山) 10

년 1504년 3월초6일에 병(病)으로 별세(別世)하시니 향년

(享年) 31세 밖에 안 되시어 한(限)없이 애통(哀痛)하다.

초취소주(初娶小主) 이씨(李氏)는 양녕대군(讓寧大君)

휘 제(  )의 증손녀 되시고, 함양군(咸陽君) 휘 포(  )의

손녀(孫女)되시며, 좌리공신(佐理功臣) 호산군(湖山君)

휘 현(鉉)의 따님이 되시니 사옹원정(司饔院正) 우해(禹

垓)의 외손녀(外孫女)되시기도 하다. 소주(小主)는 덕성

(德性)의 온화(溫和)하시고 어른과 남편 섬김에 어김이

없고 여공(女工)에 능(能)하시어 그 민첩(敏捷)함이 신기

(神奇)하셨다. 성종22년 1491년 11월초5일에 별세(別世)

하시니 나이 23세였고 공묘(公墓)의 북(北)쪽에 장례(葬

禮)하였다.

계실(繼室:後娶) 의인이씨(宜人李氏)는 본관(本貫)이

덕수(德水)인바 부(父)의 휘는 거( )요, 관직(官職)은 병

조참의(兵曹參議)이며 조부(祖父)의 휘는 효조(孝祖)니

봉례랑(奉禮郞)이고, 증조(曾祖) 휘는 변(邊)이니 영중추

부사(領中樞府事)이며, 외조부는 진극충(陳克忠)이니 행

재녕군수(行載寧郡守)이시다. 의인(宜人)이 남편을 잃고

난 뒤에는 색의(色衣)를 입지 않으시고 육식(肉食)도 하

지 않으심이 거의 3년 동안이나 된다. 明宗7년 12월22일에

별세하시니 향년이 70세 이시며 자녀는 두지 못하셨고 공

의 묘좌측(墓左側)에 장례하였다. 

공이 별세하시던 해에 연산갑자사화(燕山甲子士禍)가

일어 도성(都城) 지역 내에서는 묘(墓)를 쓸 수 없어 선

영(先塋)에 장례(葬禮) 지내지 못하고 금천 강사동 계좌

정향(衿川江寺洞癸坐丁向)의 자리인 전실택조(前室宅兆)

옆에 장례 모셨다.

소주(小主)는 1남만을 두니 이름은 종원(宗元)이요, 관

직(官職)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제천현감(堤川縣監)이다.

이가 통정대부(通政大夫) 안주목사(安州牧使) 정호(鄭灝)

의 따님과 결혼(結婚)하시어 3남 3녀를 두니 장남 령(  )

이 갑오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을해년에 문과(文

科)에 급제하여 관직이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이르

고, 차남 순(荀)은 丙午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신유년에 문과(文科)에 등과(登科)하여 풍덕군수(豊德郡

守)를 지냈고, 3남 용(蓉)은 을묘년 생원시(生員試)에 합

격하였으며, 장녀는 종실(宗室) 의원군(義原君) 억(億)에

게 출가(出嫁)하고, 차녀는 한성판관(漢城判官) 이사건

(李思騫)에게 출가하고, 3녀는 사축별좌(司蓄別坐) 정유

경(鄭惟慶)에게 출가하였다. 그런데 내외손(內外孫)이 114

인 이나 된다. 내가 미말지손(微末之孫)으로서 세덕(世

德)을 찬양(讚揚)하기는 죄송하나 선조(先祖)의 사적(事

蹟)을 쓰고 후손(後孫)의 많음을 기록(記錄)하여 천세(千

歲)의 운(運)을 비는 동시(同時)에 더욱 흥성 할 것을 바

라는 바이다.

宣祖16년 癸未년 정월일에 後孫生員 용(蓉)이 삼가 찬

(撰)하고,  曾孫 仁祚가 씀. 

병신년(1716년)에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었고 정유년

(1717년)에 들어와서 예조참의가 되었고 승지 대사간을

거쳐 무술년(1718년)에 호조참의에서 이조참의로 전임되

고 여러 번 사직하고 여러 번 임명되었다 기해년(1719년)

강화유수(江華留守)로 나갔다가 겨울에 들어와서 대사헌

겸 동지춘추(同知春秋) 비국당상(備局堂上)에 임명되었고

경자년(1720년)봄에 이조참판 겸 동의금(同義禁) 총관(摠

管)이 되었다. 六월에 숙종이 승하(昇遐)하시자 빈전도감

당상(殯殿都監堂上)에 차임(差任)되니 이 때에 나라에 대

상(大喪)이 있으면 인심이 흉흉하고 위태로워 나라에 대

하여 불평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기회를 타서 마음대로 나

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공이 송공(宋公) 상기(相琦)

권공(權公) 상유(尙游)와 더불어 조정의 자리를 잘 보살

피고 시비(是非)를 밝히며 선악(善惡)을 분별하니 조정이

바야흐로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 가을에 승지 송성명(宋

成明)이 공이 두루 사당(私黨)을 쓴다는 것으로써 글을

올려 공을 비난하여 여러 번 공을 불렀으나 어기고 가지

않았다가 서명(胥命)하는데 이르러 체임(遞任)함을 얻고

서 그만두었다 호조참판에서 호남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성균관 대사성 겸 동의금(同義禁)에 옮겨

임명되었고 조금 있다가 도승지로 옮겨 도감(都監)때의

공로로써 가의(嘉義)에 오르고 또 예조참판이 되었다. 신

축년(1721년)봄에 다시 이조(吏曹)에 들어가 비국(備局)

과 승문제조(承文提調) 실록찬수당상(實錄纂修堂上)을 겸

하였고 여름에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겨울에 당시의

사정이 크게 변하였으므로 사직소를 올려 벼슬을 그만두

고 물러나 서울의 근교(近郊)에 살았다. 이 때에 김일경

(金一鏡) 박필몽(朴弼夢)등 흉당(凶黨)이 기사년(1689년)

의 여얼(餘孼: 소탕하고 남은 악인(惡人)들)과 합세(合

勢)하여 옛 신하들을 모조리 쫓아내어 주이고 귀양보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 위태로움이 세제(世弟: 영조)에게

까지 미치게되어 재앙이 벌어질 빌미가 매우 급한지라 공

이 종국(宗國)을 생각하여 참아 멀리 떠나지 않았더니 조

금 있다가 과연 역환(逆宦) 박상검(朴尙儉)의 변이 있어

공이 밤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숨어살던중 나라에 비상한 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찌할

겨를이 없어 성 밖에 나와 삼가 들으니 임금이 판단을 잘

하시와 역환(逆宦) 흉비(凶婢)를 이미 정법(正法)의 명령

으로 처단하였으니 신(神)과 사람의 분이 조금은 풀린 것

이요 아무튼 듣건대 두 궁인(宮人)을 차례로 암살하는데

왕법(王法)이 시행되지 않았다니 이것은 진실로 전례에

없었던 일이요 승정원에서 늑장을 부리고 의금부에서 멋

대로 결정한 것이 모두 극도에 올라 놀랍고 슬프니 오늘

날 조정의 신하중에 동궁(東宮)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징

계(懲戒)하고 토죄(討罪)할 뜻이 있으면 인자(仁慈)한 교

지(敎旨)가 내렸는데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태만하고 소

홀하게 명령을 전하여 그 마음과 행위를 조사하지 못하였

습니까 의금부의 벼슬아치를 잡아다 조사하라는 명령이

이미 있었으니 승정원의 신하도 또한 일체 엄단하여야합

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재앙은 사람과 집과 나

라에서 골육지친(骨肉之親)을 이간시키는 것이 모두 환첩

(宦妾)이 서로 끌어당기는데서 연유되는 것은 지난 역사

에서 역역히 상고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성상

(聖上)께서 위에 계셔 친애(親愛)하심이 높아 먼 곳까지

미쳤으니 재앙의 징조는 걱정할만한 것이 없으나 제방(堤

防)에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물이 새는 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삼가 원하옵건대 엄중 단속하시

는 길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궁궐 안을 숙청(肅淸)하시며

부자형제(父子兄弟)간의 친의를 더욱 도탑게 하여 은애

(恩愛)를 더욱 융성(隆盛)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인년(1722년)봄에 가솔(家率)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숨어살며 외인(外人)과의 만남을 사절

하고 오로지 나라 일을 걱정하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흐느껴 울며 말하기를

모든 신하가 나라의 후(厚)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라를 위

하여 죽더라도 진실로 한(恨)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오직

우리 동궁(東宮)의 안위(安危)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금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하

루는 숙종대왕을 모셨던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곁의 사

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다. 이날

김공(金公) 창집(昌集)과 이공(李公) 건명(健命)이 유배

지(流配地)에서 사사(賜死)되었다는 소식이 마침내 이르

자 공이 위태를 설치하고 곡하며 제사지내고 여러 날 고

기를 먹지 않았다 을사년(1725년) 영조대왕이 즉위하여

이조참판에 임명되었고 이 때 흉도(凶徒)가 사류(士類)를

물리치니 벼슬길에 나오자 공이 민공(閔公) 진원(鎭遠)과

더불어 협심(協心)하여 공평하게 청탁(淸濁)을 분별하고

새 임금의 덕화(德化)를 돕는데 힘썼다 얼마 안되어 원접

사(遠接使)에 차임(差任)되었고 공조 예조판서 우빈객(右

賓客) 동경연(同經筵)을 역임하였으며 승문원 제조(提調)

와 비변사(備邊司)의 당상(堂上)은 옛날에 역임(歷任)한

것이었고 또 선혜청(宣惠廳)의 당상을 겸하였다.

이 때 삼사(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서 연이어 역

적 유봉휘(柳鳳輝)를 징토(懲討)하라는 상소가 있자 마침

내 대신(大臣)이 모든 재상(宰相)을 거느리고 마주 대하

여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니 좌상(左

相) 민문충공(閔文忠公)인 진원이 자진하여 벼슬을 내놓

고 물리치기를 요구하자 허락하였다 공이 강하는 자리에

서 대신을 공경하는 의를 갖추어 아뢰기를 요사이 모든

신하가 상소(上疏)하여 간청하는 것과 삼사(三司)가 연합

하여 아뢰는 것은 진실로 의리와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

야할 도리에 관련되는 것인데 한결같이 즉시 윤허(允許)

하지 않으시고 자꾸 미루어 이미 해가 지났습니다.

대신(大臣)이 전후(前後)로 간곡하게 상주(上奏)한 것

은 오로지 변치 않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 적지 않으니 몸

소 헤아리시고 만족하다는 뜻을 명시(明示)하여 빨리 윤

허하사 힘써 부응(副應)토록 하시고 장차 나라 일이 어름

풀리듯 해이(解弛)되어 여러 사람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

지면 마땅히 고쳐야할 것이니 비답(批答)을 내려 임금의

덕을 빛내소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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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왕각서(藤王閣序)의 서폭을
바라보면 파양호나 동정호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등왕각의 휘
황한 전각에서 기라성 같은 제제
재사(濟濟才士)의 연회에 나도 한
몫 끼일 터인데, 이쯤 되면‘추수
공장천일색(秋水共長天一色:푸르
른 가을 물은 길게 뻗어 하늘과

이어져 한빛이로다)’이라며 한바탕 호연지기를 부릴 만하
지 않겠는가. 어찌 펼쳐 놓을 글씨들이 이뿐이겠는가. 주
덕송(酒德頌). 출사표(出師表). 누실명(陋室銘)은 어떻고.
난정기(蘭亭記)는 왕일소(王逸少)의 서체를 그대로 모사
하면 당태종(唐太宗)도 부러울 게 없다. 관동별곡(關東別
曲)이면 더욱 좋다. 구태여 여장을 꾸미랴. 이렇게 보료
위에 앉아서 풍악으로 뒤덮인 화천(華川)길은 공으로 보
게 되는데…. 어디 그뿐인가, 만폭동의 물소리, 금강대의
선학(仙鶴)이며 구름 위에 솟은 만이천봉을 굽어보는 기
쁨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덤으로 삼일포, 선유담, 청간정
구경이 끝나면 병풍을 새로 갈아 장진주사(將進酒辭)로

술에 취한채 사미인곡(思美人曲)으로 상열(相悅) 상사(相
思)함은 더욱 멋지겠지. 
문장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한 서체에다 소식(蘇軾)

의 봄밤(春夜)을 쓴 병풍을 펼쳤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춘향이란 이름을 가진 기녀를 불러다 춤을 추이고 노래를
부르게 하며 명월(明月)이에게는 이백(李白)의 월하독작
(月下獨酌)의 족자를 걸어 놓고 읊게 하며 질탕히 놀아야
격에도 맞겠지…
태조로부터 모든 신필(神筆)들을 불러 유려하면서도

철골(鐵骨) 같은 힘있는 글씨를 쓰는 탄연(坦然)으로부터
전인미답의 신경지를 개척한 우리 추사(秋史) 선생을 상
석에 모셔야겠다. 다음으로 발군의 대가로 꼽히는 해서
(楷書)의 구양순(歐陽詢) 우세남(虞世南). 저수량( 遂良)
이며 행서(行書)의 왕희지(王羲之)도 초청하여 그들에게
미주(美酒)로 흠뻑 취하게 한 뒤 광기(狂氣)서린 취필(醉
筆)을 들게 하면 더욱 좋겠다. 일소(逸少)체에서 일탈하
여 온후한 서체를 만든 안진경(顔眞卿)의 행서는 어떻고.
금초(今草)의 원조로 꼽는 장지(張芝)며 광초(狂草)의 장
욱(張旭). 회소(懷素)의 奇逸한 글씨도 좋겠다.
손과정(孫過庭)의 초서도 일품이니 빼놓을 수 없겠고

문징명(文徵明). 동기창(董其昌)같은 수많은 능서가(能書
家)들의 글씨는 나를 사로잡으려니. 이런 선경(仙境)에서
라면 나는 장차 늙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잊겠지. 욕심
에 한이 없다고 했는가. 내친김에 화류문갑에 단계석(端
溪石) 벼루며 문방사우까지 갖추어 놓고 다향(茶香)에 묻
혀 맘껏 멋을 부려 보자꾸나.
미희들이 연거푸 따라주는 잔질로 밤은 깊어가고 나

또한 천상천하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렇지, 그까짓 꾀죄죄한 문방사우가 뭐며 역대 명필이

라는 나나니 같은 저들의 글씨를 보고 있다니… 내가 누

군데 구경이나 하는 관객이라니.
번쾌가 홍문연(鴻門宴)의 항우 앞에서 말술을 마시고

칼춤을 추듯 나도 동이채로 마시자꾸나, 큰 독이 철철 넘
치도록 먹을 갈고 길이넘는 대붓으로 듬뿍 먹물을 찍어
일필휘지를 하자꾸나. 오간대청에 펴놓는 손벽같은 장지
위에 광필(狂筆)이 춤을 추며 바람을 일구더니 지나간 자
리에선 흑룡이 꿈틀거리며 서광이 인다. 기운생동(氣韻生
動)이 뭔가. 기운생룡(氣韻生龍)인데….
그렇다! 고금을 통해 명필들이란 게 뉘라더냐? 내가 서

걸(書傑)이요. 서성(書聖)이며 서선(書仙)인데
저들이란 게 모두 졸필에 좀벌레 같은 존재들인데, 진

작 이랬을 걸, 대붕앞에 감장새들이지, 에헴.
아뿔싸, 취몽에 깨어 보니 어언 밤은 깊어 보름달은 천

심(天心)을 지나 서창에 기울고 술자리는 이미 파흥이 되
어 배반낭자(杯盤狼藉)로 변했다.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
그들도 뿔뿔이 헤어지고 너른 방에 그 많은 명필의 서화
대병도 간데없이 처음 보던 적벽부를 쓴 병풍만이 덩그마
니 남아 있다.
집에 돌아오니 그래도 삼보정제(三步庭際), 삼간 누옥

의 좁은 방에는 둘째딸 심원(心園)이 그려주고 간 무한강
정(無限江情)의 산수화 한폭 이 나를 반겨 준다.
이만하면 삼공(三公)을 부러워할 게 없고 고대광실을

탐낼 것이 없다. 저 그림 속에서 한유를 즐길 수 있는 유
정한 산수복(山水福)이면 됐지. 이도 과분한데 석복(惜
福)을 모르고…
어쨌든 오늘 연회는 친구 덕에 한바탕 남가일몽(南柯

一夢)만으로도 유쾌한 도원경이었다.

제일 먼저 강한 인상으로 다가

서는 것이 Goldem Gate(金門) 해

협을 가로지른 Goldem Gate

Bridge(金門橋)다. 금문이라고 한

데도 그 이유는 있다. 1948년 사금

이 발견되자 1년만에 인구가 백배

로 늘었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

나 금은 이렇게 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광물인 모양이다. 

금문교는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다리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차고 빠른 조류와 안개가 많은 기후

조건과 복잡한 지형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다리라고 했

었는데‘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기술자가 마침내 이

다리를 설계하였다고 한다. 그는 세계적으로 400여 개의

다리를 설계한 바 있는데. 이 금문교는 그의 총결산이라

고 할만한 다리라는 것이다. 길이 1966m, 교각의 가장 높

은 부분은 수면에서 약 230m나 되지만 시속 100마일의

강풍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란다. 

그 설계된 기술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지만 선명한 벽

돌 색의 다리는 다만 두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보다도 그

이상의 예술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다리인 것이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노고의 城이라면 이 다리는 두뇌의 다

리. 기술의 다리라고나 할까.

게다가 보도까지 설치되어 있어 잔풍한 날이면 도보로

40분 정도의 거리이지만 바람이 강하고 차서 걸어서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시간만 있다면 도전해 볼 가

치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4년이라는 계획기간과 3,500

만 달러의 건설비, 11명의 귀중한 생명을 바쳐가며 1937

년에 완공된 다리인데도 아직까지 그 어떤 이상도 없다는

다리. 다만 도색만 하는데도 꼬박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새빨간 금문교를 감싸는 안개. 세찬 바람, 얼음물같이

차가운 조류, 가파른 고갯길. 이러한 조건들을 무릅쓰고

언제나 미국에서 인기 도시로 뽑히는 도시. 이것이‘샌프

란시스코’인 것이다. 나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

은‘알라카트라즈 섬, 일명 악마의 섬’또는‘감옥섬’이라

고 하는 섬과 바다를 관망하면서, 14번 만(灣). 옛 어부의

선창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신다. 이 만의 길이는 74km,

넓이는 43km라고 한다.

바닷가 휴식처에는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나는 그

의자로 나갔다. 국적도 인종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의자

에 앉아서 별로 말들이 없다. 그들도 이 아름다움에 취하

여 말을 잊은 것일까? 세계의 美港하면 나폴리라는 말도

있지만 나로서는 나폴리보다 더 마음에 든다. 거의 반 나

의 젊은이들. 남녀노소 모두가 신기한 표정들이다. 이 도

시는 인종의전시장이란 말도 실감하겠다. 등뒤에는 옛 낭

만을 싣고 다니는 말 마차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마네킹

으로 착각하리 만치 부동자세였던 은색의 사나이가 아희

들이 접근하면 갑자기 발을 크게 굴러 아희들을 놀라게

하는 쇼맨도 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생활수단인 모양

이다.

나는 언젠가 보았던 남태평양이라는 영화장면을 상기

하자‘샌프란시스코란 노래가 문득 떠오른다. 콧노래처럼

불러보기도 했다.’비너스 동산을 얼싸 않고 -중략- 금문

교 푸른 물에 찰랑대며 춤춘다. -중략- 태평양 로맨스야

-중략- 아메리칸 아가씨 그때는‘샌프란시스코’가 어디에

있는지. ‘금문교’가 어떤 다리인지도 모르면서 꽤나 불러

보았던 노래이기도 하다. 일행들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알카트라즈’섬을 돌아오는 동안 나는 줄 곳 이곳에서 사

색과 감상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 섬은 알 카포네가 있었던 연방정부의 형무소로‘악

마의 섬’이라고 불리었던 곳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섬이다. 사면이 바다이고 게다가 수온이 낮아 헤엄을 쳐

서는 연안에 닿기 전에 죽는다고 하니 그 누구도 탈출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탈출한 죄수가 3명이 있었

다는 점에서도 유명하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것이 인생인

지도 모를 일이다.

금문교를 건너서 언덕 위가 금문공원이다. 만(灣)을

내려다본다. 역시 바람이 세차게 분다. 추위를 느낄 정도

다. T셔츠를 파는 노점상이 즐비하다. T셔츠의 싸이즈가

나 같은 사람이 입으면 할아버지 옷을 손자가 입은 것 같

을 정도다. 게다가 질이 형편없다는 것이 일행들의 평가

다. 아까 앉아 쉬던 휴식처와는 대조적이다. 거기서는 젊

은이들은 물론 알 수 없는 관광객들이 제각기 무엇을 생

각하는지 조용한 모습들이 한가한 느낌까지 주었는데, 이

곳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내 것을 사라며 흔들어 보이는

옷가지들이 바람에 어지럽게 휘날린다. 이 금문공원은 단

일 공원으로 세계 최대의 인공 공원이란다. 공원 내에는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의 휴식

처일뿐더러 휴일에는 지방예술가들까지 모여 자신의 작

품을 전시판매도 하기 때문에 매우 붐빈 다고 한다. 공

원이 조성된 것은 약 100년 前. 6,400회 정도의 지진과 싸

워가며 난민의 생활 속에서 조성한 공원이란다.

폭 800m, 길이 4.3km에 이르는 이 공원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라니 놀랍기도 하다. 하기야 중국의 만리장성이

나 곤명호(昆明湖)나 만수산(萬壽山)을 생각하면 그리 놀

랄 일도 아니기는 하다. 1987년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구

입한 땅에‘존마크할렌이’5천여종의 식물을 심고 가꾸었

다고 하는데, 식물원은 마침 수리중이라 내부는 보지 못

하고 외경만 살폈다. 버풀리 도서관은 소련사람이 지어

기증한 것이기도 하나 시멘트 건물이라 그리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한다고 한다. 호수가로 갔다. 호수하면 백조가 아

닌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백조. 그 외에도 다수의 새들

이 그저 한가롭기만 하다. 일본식 공원도 있었다. 그러나

2차 대전으로 그 명칭도‘동양 티 가든’으로 바뀌었다가

1952년에 당초의 이름을 되찾기는 했지만 현재로선 불교

의 영향으로 그 분위기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차이나타운이다.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차이나타운이

다. 이곳에서는 행인들의 언어도 중국어를 사용한다. 미국

속의 중국이다. 입구에는 중국풍의 높은 건물의 지붕 모

서리가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 모양이다. 상가를 구경한다.

그러나 모두가 보편화 된 상품들이다. 대만 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것 같은 신기한 상품들은 없다.

해가 기운다. 규칙적인 도로,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시

빅센터, 근대미술관, 오페라하우스, 사우스 오브마켓, 컨벤

션 센터, 애담스길러리, 스텐포드, 어글리대학등은 이곳에

서도 말로만 듣고 끝나는 일정이 매양 아쉽기만 하다. 차

는 오크랜드로 가는데 서산에 낙조는 침묵속에서 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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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여성도 종중(宗中)의 회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에 문중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원(宗中員)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 여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宗員)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여성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여성에게 종중 회원 자격을 주지 않은 지금까지

의 관습은 1970년대 이후 사회 환경과 국민 의식의 변화로 많이 약해졌다”면서 같은 조상을 모시는 것이‘종중’의

본질임을 생각한다면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종원에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러

한 판결에 대해 각 문중 등 보수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30여 개 종가가 있는 안동을 비롯한 청송

심씨 등 경북 북부지역의 일부 문중과 유림을 경우 판결과 관계없이 여성을 종중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

을 고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은진 송씨 등 대전지역의 일부 종중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일축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유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관 전례위원장은“다른 가문으로 출가해 시집의 종중을 받들어

야 할 여성이 친정의 종중에까지 참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이번 판결로 조상 숭배에 대한 전통사상

의 뿌리가 흔들리고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다시 재판이 시작되면 전국 유림과 우호세력을 모아

반드시 승소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호경 대구향교 전교도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16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청송심씨대종

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청주 분평동 4세조비(淸州宋氏) 산소 앞 일대가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예정되어 4세조비의 위토 11,729평 중

5,159평이 수용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바, 민간건설업

체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주택공사의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해와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임시총회를 소집하

여 토지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임시총회(참석인원 134명, 위임장 제출인원 235명)에

서는 산소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위

토를 민간건설업체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계약조건등

에 대하여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회장단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산소의 조망

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조정하였

으며 임야(2,872평).전(398평).답(1,604평).대지(285평)를

모두 합하여 평당 100만원에 8월 31일자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나머지 임야 5,718평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산소가

보존되며, 산소 주위에 있는 田 852평과 청원군 가덕면

에 있는 양계장 부지 1,032평이 위토로 남아있게 되었다.

政府에서는 일제국권(日帝國權) 침탈(侵奪)에 항거(抗拒)하여 민족자존의 기치를 높이 세우신「故 沈載洵」선생

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의 위업을 기리어 제60주년 光復節을 기하여 대통령포상(大統領褒賞)을 수여 받으셨다. 선생

은 일생동안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희생정신과 愛國心이 大韓民國建立의 밑거

름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위훈을 기리며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시게

된 것을 경하하여 마지 않는다.

선생께서는 1898년 12월 6일 전라북도 옥구군 나포면 부곡리 454번지에서 沈悌燮의 2男 1女 중에서 長男으로 태

어나시어 1919년 3월에 군산영명학교 2학년 재학중 21세의 나이로 3·1만세운동에 참가를 시작으로 나라를 잃은 통

한(痛恨)의 울분을 품고 고향을 떠나 京城에서 5년 日本東京에서 5년 간에 항일운동(抗日運動)과 지하활동을 전개

하시다 1930년 11월에 체포되어 1931년 8월 19일에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당 33歲 때 징역1년과 집행유예 4년을 받

았으나, 체포당시 받은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41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 실로 21歲에 독립운동(獨立運動)에

참가하였고, 지금 살아 계시면 107歲의 연세인데, ‘86년 만에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드리게 되었으며’늦게나마 名

譽를 회복하여 드리게 되었다. 끝으로 선생의 系譜로서는 5世祖 安孝公(휘:溫)의 20대 孫이시며, 10代祖 陽智公

(휘:嶪)의 15대 孫이시며, 群沃地區의 入鄕始祖이신 左承旨公(휘:淑)의 12대 孫이시며 祖父이신 조봉대부동몽교관

(朝奉大夫童蒙敎官) 휘:相舜의 孫子이시다.

이제 獨立有功者의 명예로운 後孫의 家門으로서 자부심(自負心)과 긍지(矜持)를 가지고 義롭게 살아가면서 國家

와 지역사회에 헌신(獻身)할 것을 자손들은 굳게 다짐한다.  子는 元輔 安輔이며, 子孫으로는 30여명에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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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쓰레기 건지는 울산 심상국씨 부부.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흙탕으로 얼굴과 옷이 시커멓게

얼룩졌지만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울산의 젖줄 태화

강 17.2km(범서 선바위~강하구 방사보) 수중 청소에 나

선 심상국(59)·김순이(55)씨 부부. 17년 동안 이들이 태화

강·회야댐에서 치운 수중 쓰레기만 5ｔ트럭으로 1000대

분이넘는다.

올 들어서는 3월부터 궂은날만 빼고 매일(월~토) 오전

9시쯤 태화강으로 나와 오후 4시까지 건축 폐기물 등 각종

물 속 쓰레기를 건져내고 쇠말뚝을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쓰레기를 치울 때 이들은 영락없는 청소원 행색이지만

심씨는 종업원 70여 명을 거느린 중소 조선업체(미도선

박) 社長이다. 심씨에겐 회사 일이 오히려 뒷전이다.

“10년쯤 전부터 회사 출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짬짬이

해요. 봉사활동을 마친 뒤 저녁 무렵에 갈 때도 있고…. 일한 만큼 보너스를 주는 체제를 만들

고 나니 회사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잘해 주더라고요”연간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수중청소 비

용도 12년 간은 전액 사재로 해결해 왔다. 손수 1억2000여만원 짜리 청소전용선을 만들어 가동

하고 트럭(1대), 포클레인(임차), 인부 일당, 자원봉사자들의 밥값·회식비 등도 자신의 주머니

를 털어 썼다.

그의 이런 선행이 알려지면서 5년 전부터는 울산시가 매년 500만원씩 지원했다. 올해는 3500

만원의 특별지원금이 나와 부담이 좀 줄었다. 강한원 울산시 환경국장은“입찰에 부쳤다면 방사

보 부근 쇠말뚝 2000여 개를 제거하는 데만 10억원은 족히 들었을 것”이라며“자원봉사라서 예

산 규정상 더 지원할 수 없는 게 민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심씨가 태화강 수중 청소를 시작한 것은 1988년 5월, 홍수 때 태화교 교각에 걸린 건축 폐자

재 등이 1년 넘도록 방치되는 것을 보다 못해 10여 명의 이웃과 함께 걷어내면서부터. “회사에서

3ｔ짜리 보트를 자져와 일주일간 출근도 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웠더니 고향을 위해 뭔가 했다

싶어 마음이 뿌듯해지더군요.”지난 5~6월엔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시청과장 이상 공무원 80명

이 심씨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심씨는“누군가는 해야할 일인데 경제적·시간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기에 적임자라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강릉종회에서는 시조묘

소를 참배하기 위하여 지

난 7월 1일 종인 30여명이

삼척심씨 종인들과 함께

아침 6시에 관광버스에 올

라 동해안 도로를 달려 오

전 11시 20분 청송읍내의

찬경루에 도착하였다.

이때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불구하고 청송종회 회장(심정택)님과 임원들이 나와 우리 성묘단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심정택회장님의 안내로 찬경루(讚慶樓)와 강건너 현비암(賢妃巖)의 유

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시조산소 성묘길에 나섰으나 많은 비가 내

려 묘전 성묘행사가 불가능할 것 같아 만세루(萬歲樓)에서 망제를 지낸

후 만세루와 보광사(普光寺)에 대한 내력을 듣고 나서 묘소에 올라 참배

하고 청송읍내로 내려와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비가 멈추어 곧장 중대산소(中臺山所)를 찾아 성묘하고 묘소의 좌청룡

끝에 있는 만지송(萬枝松) 이야기를 들은 후 파천면 덕천리에 있는 9대

만석꾼 심부자집 99칸등을 두루 견학하면서 보람된 하루의 순례(巡禮)길

을 마쳤다. 

이날 성묘길에 참여한 일가분들은 시조 할아버지의 사적(事蹟)을 두루

돌아보면서 청송종회장의 설명을 잘 듣고 고마워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오늘과 같은 보람된 행사를 갖기로 하자고 즉석에서 건의하자 모두 동의

하니 위선사(爲先事)를 위한 넉넉한 마음이 고마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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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음 5. 8.) 경주성 전투에서 의병들이 승리하고

점령하자 청송. 영덕지역의 의병들도 경주성으로 모여들

기 시작하였다. 6월 22일 경주성이 관군에게 함락되자 김

하락 의진은 달성 기계 흥해 등을 거쳐 6월 29일 영덕 장

사로 이동하였는데, 다시 6월 28일 청송의진이 합세하였

다. 그 후 청송의진은 김하락 의진을 비롯한 흥해. 영덕.

영해. 안동의진과 연합하고 7월 14일 영덕 전투에 참가하

였는데, 이 전투에서 소모장 홍병태가 전사하였다.

흥해. 영덕지역과 청송의진은 창의후 척후를 파견하거

나 사통을 주고받으며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영덕의진과 청송의진은 군사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일이 급하면 서로 돕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다. 5월 14

일(음 4. 2)감은리 전투소식에 접한 영덕의진은 청송의진

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7일 저녁 이전평 역에 도착하였다. 

이미 전투상황이 끝난 후였으므로 5월 18일 위로차 청

송의진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때 영덕의진은 군문도지

휘 겸 총포장 김노헌(金魯憲), 전방장 심의종(沈宜宗), 후

방장 신병렬(申炳烈), 서기 안문익(安文翼) 등이 포군 42

명을 이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송의진은 흥해와

영덕에 출진소(出陣所)를 설치하고 있었다. 즉 5월 9일(음

3. 27)군사를 소모하기 위해 도총 남승철(南升喆), 선봉

홍병태(洪秉泰), 우방장 윤정우(尹楨禹)로 하여금 포정

(砲丁) 4초(哨-약70명)를 흥해로 파견한 것이 흥해 출진

소이다. 흥해 출진소는 흥해 지역에서 소모 활동을 벌이

는 한편, 관군에 대응하여 활동하며 본부로 첩보를 보내

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

영덕 출진소는 대구 관군의 출병에 위협을 느낀 영덕

의진의 거듭된 요청으로 파견되고 있다.

4월초8일 영덕 사통이 왔는데 이르기를‘달성 병대 60

명이 금월 초6일 바로 흥해에 들어가서 의진을 격파하고

바야흐로 비진(鄙陣)을 향한다고 말하니 고로 군정을 뽑

아 40리 지경으로 내 보냈으나 약한 세력으로는 실로 저

항하기 어려우니 비진에서 귀진(貴陣)은 가까운 땅이고

같은 의병이라 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약속

한 고로 이에 사통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정예군포

50~60여명을 파송하여 위급한 처지를 구해주면 다행이

겠다’고 하였다.

금월 초9일 영덕사통이 또 이르러 말하기를‘금월 초8

일에 청하 사통이 도달하였는데 사통의 내용은 경영 63명

이 처음 경주부에 들어와 옥산의 이각수(李覺壽)를 포살

하였고, 흥해로 향하여 서서히 영덕으로 들어온다 하는

고로, 군정을 뽑아서 남면 장사 땅에 옮겨 주둔하였으나

힘을 헤아려 보니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이에 사

통을 보내 바라오니 모름지기 정예병을 뽑아 파송하여 이

웃 땅의 급함을 구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고 하

였다.

5월 22일(음 4. 10) 청송 의진은 권성하(權成夏), 후방장

장무호(蔣武鎬), 참모 조광규(趙光奎), 종사관 심 모(沈

某), 서기 윤효업(尹孝業)을 파송하여 포군 3초(哨)를 이

끌고 영덕에 가서 후원토록 하였으니 영덕출진소이다. 영

덕 출진소가 저녁에 지품(知品)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영

덕의진은 원척(元陟)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고 12명의 부

상자를 낸 채 도피한 뒤였다. 이에 영덕 출진소는 회진하

고 말았다.

한편으로 안동부 관할 제의병진의 송천(松川) 도회(都

會)와 풍산(豊山) 회의가 추진되었는데 청송의진의 태도

는 주목된다. 청송의진은 4월 12일(음 2. 30) 송천 도회소

에 유생 장한탁(蔣漢倬)을 파송하였다.

송천도회는 안동부 관할 의병진이 안동의진을 중심으

로 관찰사 이남규의 도임을 받아들이는 문제의 가부를 결

정하려는 회의였다. 풍산회의는 5월 20일(음 4. 8) 열읍 의

병들이 풍산장터에 모여 삽혈(揷血) 동맹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그러나 청송의진은 감은리 전투 이후 전력의 소

모와 영덕 출진소의 출병 등으로 풍산회의에 참여할 겨를

이 없었다.

이상과 같이 청송의진은 주변 의병진과 격문이나 사통

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청송의진

은 흥해의진이나 영덕의진 과는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상

호 지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성연합의진·경주연

합의진에 참여하여 전투의병으로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

개할 수 있었다.

의성 연합의진은 안동을 떠나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수정사(水淨寺) 4월 28일(음 3. 16일), 의흥 5월 9일(음 3.

27) 등지를 거쳐 청송군 화목 5월 13일(음 4. 1)에 도착한

김하락의 이천의진이 의성의진과 청송의진을 규합하여

결성한 것이다. 

당시 의성의진은 김상종(金象鍾)을 중심으로 소모장

김수욱(金壽旭), 중군장 권대직(權大稷), 선봉장 김수담

(金壽聃), 관향장 김수협(金壽莢)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

다. 5월 10일 황산전투에서 관군에 대패하여 권휘연(權徽

淵), 서상부(徐相孚), 김수담, 김수협 등 27명을 잃고 관군

의 추격을 받으며, 5월 13일 청송 화목에 유진(留陣)하고

있던 김하락과 합세하였다. 또 청송의진은 대구 관군의

움직임과 의성의진의 황산전투 참패 소식을 듣고 관내 방

비에 힘쓰고 있던 중, 의성의진 80여명과 이천의진 100여

명이 화목에 유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련군관 이교

식(李敎植)이 달려갔다.  

필자는 지난 6월, 35년 만에

첫 공식적인 휴가를 얻어 본인

의 내자와 미국 Oracle회사에 근

무 중인 아들 가족과 함께

Yellowstone 국립공원에 가서

일주일간 대자연의 위용과 간헐

천(Geyser)의 신비로움에 심취

하다 돌아왔다. 그동안 해외출장

이나 경제단체에서 실시한 해외산업시찰당의 일원으로서

틈틈이 외국의 문화유산이나 관광지를 돌아본 적은 있었

지만 10일 이상의 정식 유급휴가를 얻기는 이번이 처음이

었다.

대기업들의 경우 임원들에게 한달 가량의 유급휴가를

주어 외국의 문물을 돌아보고 시야를 넓히게 하거나 일정

기간(대개 1년 정도) 외국의 유명대학에 파견해 연수겸

휴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교

수들의 경우는 안식년(安息年)제도가 있어서 일정기간 이

상 근무한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에 전념할 기간이 필

요하거나 연구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된

업무인 강의를 일시중단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만한 경제적·정신적 여

유가 없다. 당회사의 경우도 1960년에 노동집약적인 영세

기업으로 출발해 45년 동안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기술

집약적 첨단기업으로 변신하는데 성공, 중견기업 수준까

지 성장했지만 이 기간동안 창업자를 비롯한 전 경영진들

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기업성장

에만 전념하다보니 휴일이나 휴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

다. 그래도 일반 직원들에게는 법률이 정한 모든 휴가를

주어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했다.

휴일·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

으로써 근로자가 심신의 피로를 회복해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선용해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주 휴일과 연차유

급휴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주

1회)·월차유급휴가(신법에서는 폐지)·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신법에서는 무급으로 변경)·산전·산후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조휴가·교육휴

가·하계휴가·포상휴가(이상 약정휴가라 함) 등 많은 휴

가를 주고 있다.

특히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40

시간제(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유급휴일수가 주 2회로

불어나게 됐다.

이 같은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지만 이를 부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일·휴가일수를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몇 배가 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자.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

서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연간 151일(주휴일104일·

법정공휴일 17일·연차휴가 15일~25일·약정휴가<노사관

행상 주어지는> 10일)을 쉬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142

일·일본 129~139일·영국 132일~137일·독일 140일·프

랑스 145일·대만 130일과 비교해 보면 이들 선진국들보

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많은 편이다. 

모 대기업의 경우는 종전의 휴가제도(월차·생리휴가

등)를 그대로 두고 주5일에 근무를 시행하다보니 연간

165일~175일이나 노는 셈이라고 한다. 1년에 반 이상을

놀고도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이 가능할지 의문시되지 않

을 수 없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매년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국제경쟁력이 2002년에 29위를 하다가 2004년에는 35

위로 떨어졌으며, 한국의 전체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5%.

일본의 29%라는 것이 KDI의 분석결과이다. 2005년 6월27

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최근제조업 임금추이 및 중요

국과의 비교’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원화기준)은 지난 2000년 7천500원에서 2004년 1만

1천100원으로 연평균 10.3%가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올 1~2월 들어서는 1만3천4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경쟁국들의 임

금상승률을 보면 2001~2004년 기준으로 일본 0.6%·싱

가포르 0.3%·대만 0.3%·태국 1.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대비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 임금은 일본의 1.1배·대만과 싱가포르의 1.6배·태

국의 2.4배나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

으며 반 기업정서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각종규제가 상

존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준조세 수준이

법인세액에 육박하는 등 기업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

이다. 거기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전망이

고, 잠재성장률 역시 올라갈 줄 모르고 있으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어려운 기업 환경 속에서 휴일·휴가를 많이

주고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 앞선 기술개

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는 없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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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서(沈尙書:조선조의 판서급)의 벼슬은 이조판서(吏曹判書)이다.

사십에 변변치 못한 편지를 대략 써서 올립니다.

우러러 사모(思慕)하던 차에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또한 무더운 계절(季節)에 형의 댁내(宅內) 대소제절(大小諸節)이 만안(萬安)하시다니 멀리서 위로

(慰勞)되는 마음을 어찌 구구(區區)하게 이루 다 말하겠습니까 제(弟)는 별로 정세(精細)하지 못하나

보모 곁에서 몸을 보존(保存)하고 있으며 병(病)과 근심이 많고 쓸데없이 공사(公事)에 마음이 시달

려 괴로우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인부(人夫)와 말을 보내 왔으나 관청(官廳)의 창고(倉庫)가 씻은

듯이 텅 비어 서로 도와 드릴 것이 없으니 한탄(恨歎)할 따름이옵니다. 그러나 딸의 혼사(婚事)가 겨

울 동안에 있으니 혼수(婚需)를 실어갈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우습기만 합니다. 다소간

(多少間)일이 바빠서 이만 줄이옵고 내내 형의 건승(健勝)을 비오며 삼가 글을 올립니다.

瞻戀際得拜

委札且審炎令

兄履萬相遙慰豈勝

區區弟粗保親側而病憂

多端公冗惱撓苦緣奈何

人馬委來而官庫如洗

無物相助可歎然女婚

在冬間則乞 太早好笑

多少撓忙不宣伏惟

兄照謹謝狀上 안중근(安重根:1879~1910년) 의사의 친필 유묵(遺墨)

‘백세청풍(百世淸風)’진본(사진)이 공개된다. 크기는 34×

68.5cm. ‘독립운동과 민족 광복의 역사전’에서 일본인 사

토 가즈오(左藤和男)씨가 소장한 안 의사의 이 작품을 국

내 처음 전시한다. 안 의사가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 투

옥 중이던 1910년 2월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묵은 왼

쪽 아래에‘庚戌二月 於旅順獄中 大韓民國人安重根’이라

는 서명과 함께 왼손 장인(掌印)찍혀 있다.

아 조 석 재 공 범 서 문 부 이 물 자 여 무 수

효 지 이 의 사지이관 민 불 병 언

定安公 할아버지의 행적을 살펴보는 중에 너무나도 감명 깊은 대목이 있어 다같이 한번쯤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자 번

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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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碩 : 하나은행 仁川지점장

載五 : 국민은행 PB사업팀장

鍾成 : 한양대학 학술정보관장

재동 : 포항노동사무소 소장

상희 : 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장

龍姬 : 건국대학원 교학부장서리

興植 : 국정홍보처 간행물분석 2팀장

興澤 : 근로북지공단 대구본부장

榮珍 :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혁신팀장

東錫 : 세종대 경영학장

圭燮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

재찬 : 한국문화예술위 위원 연극

한보 : 테일레메이드코리아 한국지사장

在述 : 청주소년원교무과장 서기관

우기 :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전무

美惠 : 한울중학교 교장

揆先 : 동아일보부국장겸 인력개발팀장

用昌 : 통일부 회담기획과장

載奭 : 화성석천초등학교 교장

点順 : 파주새금초등학교 교장

應輔 : 이천초등학교 교감

榮燮 :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爀倫 : 건설교통부 기술안전 기획관

平康 : 소방방제청 화재조사분석 본부장

永穆 :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과장

星勳 : KT 대외전략실대외전략담당

周敎 : KT 미디어본부미디어기획담당

相千 : KT CRM.담당

鉉秀 : KT Business 기획담당

範燮 : KT 기술지원본부인터넷기술담당

成根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 과장

경우 :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 과장

상기 50,000원 京畿 양주

江水 100,000원 仁川 주안

재덕 20,000원 서울 응암동

항래 50,000원 京畿 일산

상선 100,000원 서울 송파 오륜동

형섭 30,000원 서울 상도동

與山宗會 50,000원 忠州(엄정)

玉伊 30,000원 慶北 구미

起燮 30,000원 江原 철원

달섭 30,000원 서울 독산동

부용 100,000원 蔚山

순보 50,000원 大邱

安輔 100,000원 大田

左輔 50,000원 仁川

희보 30,000원 始興

진용 30,000원 奉化

宜石 50,000원 2005년 金泉

在叔 50,000원 2005 金泉

宜哲 50,000원 2005 大田 갈마동

東燮 100,000원 2004~5 春川 석사동

沈灌之(의병)

沈能奎(의병)

沈宜鳳(의병)

沈宜植(의병)

沈載洵(일본방면)

: (수유리) 7월22일 안암고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嗣子 : 재윤. 재도. 재건. 재호

딸 : 재숙. 재희. 재천

: (仁川宗會 前會長) 母親喪 8월20일

숙환으로 별세

9월5일 오전8시 서울삼성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嗣子 : 규석. 대석. 홍석. 범석

靑松沈氏 仁川宗會가 1969년 6월에 발족되어 어

언 3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기나긴 세월 속에 우리

의 머리가 파뿌리가 되는 年輪을 맞이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이나마 對話의 광장이요 친족간 情의 사

랑방 역할을 할 인터넷 카페를 열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5년 5월 13일을 기해 청송심

씨 카페를 오픈하게 됨을 公示하는 바입니다.

變遷하는 21세기 IT시대에 살아가면서 당대 科

學과 文明의 尖端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종친들간

에 老少를 불문하고 카페를 통해 대화하며 교류할

수 있는 機會를 갖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고무

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청송심씨 카페를 오픈함에 있어 종친 여러

분들의 많은 參與와 協力과 指導鞭撻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청송심씨 카페의 無窮한 發展을 위해 우

리 모두 다같이 힘을 모으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www 없이)cafe.daum.net/shim032로 들어오시

면 되며 카페 가입전에는 손님으로 읽을 수만 있

으며 (<유모아와 풍자>는 제외) 가입해야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어야 글이나 꼬리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카페가입이란 표를 click하고 컴퓨터가 요구하는

데로 따라하면 가입 등록이 끝납니다.

(즉 카페가입▶회원가입(실명으로 할 것 ▶회원

종류에서 일반고객 ▶약관/동의서에 동의 ▶실명

증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확

인하는 절차 후) ▶최종 사과먹은 아이 찾기 게임

이 끝나면 가입완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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